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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일본식 세계화 전략의 원칙 

 -개국은 하되 철저히 일본식(모방은 일본의 틀에 맞을 때만) 

 -예) 1634년 나가사키에 데지마(出島)라는 인공섬: 네덜란드인들만 따로 격리시킴. 

 -1853년 페리제독의 흑선 출현: 18C 중순부터 세계화 현상이 일어남. 개국박물관에 전시

되어있는 “다양한 페리제독.”(세계화에 대한 두려움) 

 

2. ‘언어’의 문제점 

 -일본식 영어: 발음의 부족. ‘어’, ‘으’ 발음의 부재. 

 -일본대학의 국제화 프로그램 

    일본식: Tokyo, Hitotsubashi (Kunitachi) 

    퓨전식: Keio, Kyusyu 

    미국식: Hitotsubashi (Kanda) 

 -국력에 맞는 세계화 전략? 

    Keio 경영대학원 일본 학생들의 낮은 영어 실력. 

    영어를 안 해도 버틸 수 있다? 2010년까지는 가능할 지 모르지만, 2020년도부터는 힘

들 것. 

 -English Education in Japan 

    일본식 영어 표현의 문제 (예: マクドナルド) 

  

3. ‘가이젠’(改善)의 문제점 

 -개혁보다는 개선 

 -전통적인 사회구조: 장인 정신도 좋지만, Hidden Cost가 너무 많이 소비된다. 

 -획기적인 패러다임 변화? 

 

4. ‘집단주의’(Collectivism)의 문제점 

 -일본인의 친절성 

 -일본국가의 배타성 

 -아시아 경제공동체의 리더? 일본인 vs 일본 국가, 집단내 vs 집단간 



5.한국에의 시사점 

 1) Openness: Aggressiveness & Attractiveness 

 Aggressiveness: Going out into the world by accepting new challenges, while 

maintaining the country’s own cultural values 

 Attractiveness: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encourages inflow of foreigners, 

foreign products, foreign investments, and foreign cultures 

-Openness as a key success factor: China 

-Continuing openness needed : Korea, Japan 

2)Uncertainty Avoidance: Disciplinism & Frontierism 

 Disciplinism: Strict rules and laws for maintaining the past or present order  

 Frontierism: Innovation and investment for a more certain future 

-“Rule by law” needed: China, Korea 

-“Frontierism” needed: Japan 

 3)Individualism : Responsibility & Reward 

 Responsibility: How much responsibility an individual is given 

 Reward: Whether or not an individual is fully rewarded for time, work, and effort 

-“Well defined responsibility” needed: China, Korea 

-“Balance between responsibility and reward” needed: Japan 

  

6. 한국과 일본에의 시사점 

 -Competition  

 -Cooperation 

  한국과 일본은 서로 경쟁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, 협력해야 할 부분이 더 많다. 

 

In conclusion 

국가간 경쟁과 협력은 크게 세 카테고리 (문화, 경쟁력, 세계화)로 나눌 수 있다. 여기

서 문화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것은 Dynamic한 입장에서 Openness & Change를 뜻한

다. 그러므로 문화는 바꿀 수 없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. 특히 경제적 문화는 ‘다르면 

같게, 틀리면 바르게’ 바꿔야 한다. 만약 문화가 flexibility를 가지고 있다면, 그 나라의 

경쟁력은 높아질 것이며, 세계화의 관점에서 선택의 폭이 넓어질 것이다. 


